
Analysis

pH   / TA  4g/l / Residual Sugar  8g/l

Tasting Note

첫인상은 시트러스와 말린 과일, 꿀, 그리고 푸른사과의 강렬하고 복합적인 향입
니다. 밝고 가벼운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오며 입안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라임의
여운과 함께 고소한 토스트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완벽한 균형을 지닌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Food Fairing

타파스,  굴, 생선회 등 해물, 식전주

Producer Region Style Varietal Vintage

Domaine J. 
Laurens

France-Langue 
d’Oc-Limoux

Dry 
Sparkling

60% Chardonnay, 
30% Chenin, 5% Mauzac, 
5% Pinot Noir

2023

당도 산도

탄닌 바디

Alcohol Serving 
Temperature

Cellaring Organic & 
Vegan

Awards

12% 8°- 10°C 

Vinification

점토, 사암, 석회암이 섞인 암석 토양의 포도밭에서 지속가능 농법으로 재배된 포도를 손수확합니
다. 샴페인을 만드는 방식과 동일한 '전통적 방법(méthode traditionnelle)’으로
양조합니다. 온도 조절이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1차 발효를 한 후 병입 후
2차 발효를 진행합니다. 최소 12개월 동안 앙금 위 숙성을 한 후 침전물을 제거하는
데고르주망(disgorgement)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15개월 동안 병숙성을 한 후
출시하였습니다. 

Winery & Wine

Domaine J. Laurens는 1980년대 리무의 스파클링 와인과 토양에 깊은 관심을 지녔던 샴페인의
전문가 Michel Dervin이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2002년 리무 출신의 스위스 기업가인 Jacques 
Calvel이 인수하여 Michel과 와인메이커 Henri Albrus의 도움을 받아 위해 포도밭과 양조장을
재건하였습니다. 50헥타르의 포도밭은 지속가능농법으로 건강하게 관리되며 현대적인 양조장
에서 AOC 블랑께뜨 드 리무와 크레망 드 리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은 높은 품질로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
Domaine J. Laurens는 리무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름과 라벨: 레 그레므누(Les Graimenous)는 도멘 J. 로랑(Domaine J. Laurens)이 위치한 지역
의 이름이며 프랑스 남부의 언어인 옥시땅(Occitan)으로 "야생 풀"을 의미합니다. 

레 그레므누는 도멘 J. 로랑의 명성을 쌓아 올린 대표와인인 "떼뜨 드 뀌베(tête de cuvée)"입니
다. ‘샴페인을 대신 할 멋진 크레망’

Les Graimenous, Cremant de Limoux

레 그레므누, 크레망 드 리무

Decanter: 93 pts 
(2020 vi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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